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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약

발전된 센서 기술과 상황인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 세계의 상황

정보를 통합,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동기화 현실을 구축하고자 한다. 동기화 현실이란 기

존의 가상현실과는 달리 실세계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가상 세계를 말한다. 동

기화 현실의 구축을 위해 동적인 상황과 정적인 상황을 분류하여 가상세계에 적용시키고 

분류된 상황은 각각 DSMS와 DBMS로 관리된다. 이런 정보는 OpenSimulator를 이용해서 가

상세계에 반영이 되고 웹을 통한 OpenAPI를 통해 활용된다.

연구내용

 현재 센서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

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, 밝기를 감

지하는 빛 센서,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

온도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인

프라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. 이에 따라 

정적인 데이터 뿐 아니라 센서로부터 실

시간의 데이터 및 동적 상황을 얻을 수 

있다.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여러 유비쿼터

스 컴퓨팅 기술 및 상황인지에 대한 연구

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
 하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다양한 상황정

보를 통합하고,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

용하기 위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

가 필요한 실정이다. 본 논문에서는 이에 

필요한 기본 개념으로 동기화 현실을 정

의하고,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

통합하고 관리,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

본적인 사양과 구조를 제안한다.

 동기화 현실은 실세계의 다양한 상황이 

실시간으로 반영된 가상세계이다. 현실에 

존재하는 건물을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

만들고, 현실에서 건물 내의 이동하는 사

람의 위치정보를 적용하여 가상의 건물에

서도 아바타를 이동시킨다. 이동 객체의 

정보만이 아닌 내부 온도나, 소리와 같은 

정보도 동기화해서 실제와 유사한 가상현

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.

 동기화 현실은 가상현실(Virtual Reality)[1]

이나 증강현실(Augmented Reality)[2]과

도 구분되는 개념이다. 가상현실과의 차

이점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정보가 모두 

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

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는 점이다. 증강

현실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에서 

볼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가

상현실 그래픽 기법이다. 동기화 현실은 

증강현실과 달리 그래픽 기법에 그치는 

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현실에서 볼 수 

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보

여준다. 세컨드라이프(SecondLife)[3]의 경

우 가상현실이지만 실시간의 데이터 반영을 

만족한다면, 동기화 현실이 될 수 있다.

 본 연구에서는 동기화 현실을 위한 기본

적인 사양을 제안하며, 동기화 현실의 구

현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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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축 및 통합

- 관리

- 활용

 동기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은 다

음의 그림1과 같다.

그림 1 동기화 현실의 기본 모델

 

 동기화 현실에 적용할 현실세계의 데이

터는 갱신 주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

다. 첫 번째는 정적인 상황에 관련된 데

이터이다. 이것은 건물이나 도로의 정보

와 같이 잦은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데이

터를 의미한다. 이와 같은 데이터는 건물 

도면과 같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

터를 활용하여 적용시키기 위한 통합 활

용 구조가 필요하다. 그 이후에 추가적인 

건물정보나 도로의 정보를 위해서 새로운 

정적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도구도 필

요하다. 갱신 주기에 따른 데이터의 두 

번째는 동적인 상황이다. 이것은 이동객

체의 위치정보와 같이 잦은 갱신이 일어

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. 이런 데이터는 

센서를 이용한 인프라,  USN(Ubiquitous 

Sensor Network)과 같은 측위기술을 통해

서 실시간 갱신이 가능하다. 이와 같은 

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를 통합하

여 가상공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미들웨

어를 사용한다. 

 동기화 현실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적인 

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를 모두 관리해야

한다. 정적인 데이터는 일반적인 DBMS를 

통해 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, 동

적인 데이터는 실시간 스트림 형태로 이

루어지기 때문에 DSMS로 데이터를 관리해

야한다. 이렇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데이

터는 실제 반영을 위해서 세컨드라이프의 

오픈소스 버전인 OpenSimulator[4]를 이

용한다. 이를 통해 구현된 동기화 현실을 

활용하는 방안으로 구글어스나 다음맵과 

같은 Web 2.0 기술을 위한 OpenAPI형태로 

제공한다.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동기화 

현실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

다. 이와 같은 형태로 동기화 현실은 구

축 및 통합과정을 거쳐 관리되고 활용될 

수 있다.

 동기화 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부분으로 

현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어 적용

되는 가상현실을 말한다. 동기화 현실을 

구현하기 위해서 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

데이터를 분류하여 적용시켰고, 이것을 

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DBMS와 DSMS를 사

용하였다.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웹

을 통한 OpenAPI를 제공하였다. 향후에는 

이를 좀 더 발전시켜 동기화 현실을 위한 

프레임워크의 설계가 필요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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